
제 65호 분위기 조성하기 1: 옷차림

"강의할 적에 넥타이를 매는 것이 좋은가요?" 저희 대학교 남자 신임교수들이 제게 가장 흔

히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여자 교수님께도 다분히 적용됩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교수가 정장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좀 느긋하게 평상복을 입

어도 괜찮은가 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교수님들께서 정장하시는 편이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교수가 헐렁한 반바지와 티-샤쓰 차림에 나막신 같은 신발을 끌고 강의실에 들어가기도 합

니다. 상당히 다양한 복장이 눈에 띄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동시 신임교수들은 선택

을 해야하는 부담도 지게되지요. 만일 넥타이를 메는 (정장하는) 것이 강의평가에 유리하다

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하는 판국이니까요.

저는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강의하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강의의 첫 이 삼 주 동안은

빠짐없이 넥타이에 자켓까지 걸쳐 입고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정장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생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최소 "안

전" 거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꼬인 말같이 되어버렸는데 설명해 드리겠습

니다.

새 시대에는 교수님이 지식을 독점한 권위자로서 행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 위에서 군림할 수도 없습니다. 새 시대는 연기자와 관람객이

함께 어울리는 한국의 마당놀이처럼 강의실에서도 교수님과 학생이 지적 한마당을 이루어야

합니다 (새시대 교수법 p.25). 따라서 교수의 목소리가 위엄에 꽉 차서 탁하게 나오면 안되

고, 교수님의 눈이 경직된 목 때문에 학생들을 아래로 내려 깔아보면 안되고, 교수의 몸짓에

서 거드름이 피어나면 안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말투와 행동을 하게 될 경우 가끔 교수님을

얕잡아 보는 소위 "권위주의에 이미 길들어진 불쌍한 학생"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 어린애

와 놀다 보면 어른 머리꼭대기로 기어올라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예방하

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옷차림으로 교수와 학생 사이에 선을 긋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옷은 사실 사람의 미각이나 선호하는 스타일을 나타낼 줄뿐만 아니

고 가치관과 심리상태마저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옷은 신분을 구분해주고, 사람들간에 거리

를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옷의 이러한 상징적 효과를 이용하여 비록 언행으로 학생들

과의 거리를 좁히지만 비구어적 메시지로 최소한도의 거리를 지켜나간다는 뜻입니다. 한마

디로 말하자면 옷차림을 강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서로 존중하

기 위한 방법이며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의 분위기를 조정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교수님의 옷차림이 이미 정장인데 또 말투와 행동 하나 하나마저도 교수님이 학생 눈

에는 마냥 어려운 존재로 비쳐 진다면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가 멀어질 뿐입니다. 물론 존경

의 대상은 되어도 교육 효과를 내지는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첫 이 삼 주 동안에는 정장을 하다가도 그 후로는 편한 옷도 입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다

음 호에 설명하겠습니다.

< <잔소리 코너> >

무슨 학자가 옷차림까지 일일이 신경 써야한다니...쯧쯧. 맞습니다. 공부하는 학자가 옷차림

에 신경 써서야 안 되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옷차림마저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알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마음) 쓰는 것하고, 겉 멋 부리기 위해 옷차림에 신경 (돈) 쓰

는 것은 질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상당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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